
제 강 서론 기체조는 변화 중1 : I

교시(1 )

초급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의 실체를 일상에서 쉽게 체험해볼 수 있는 방법 가지를20

소개했고 또한 기체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으며 기체조가 서양체조나 운동과 다른

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체조를 동작과 함께 설명.

하였습니다 초급편에 이어지는 중급편은 생활과 일터의 각 분야에서 기체조를 구체적이고.

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

니다.

저는 초급편을 강의할 무렵 서울에서

강원도 홍천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벌써

훌쩍 년이 지났습니다 산이 많은 이곳은4 .

농촌이라기보다 산촌이라고 해야 맞을 듯

한 곳입니다 년 동안의 산촌생활이 나와. 4

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

우리는 또한 적지 않은 것을 이뤄냈습니

다 집 앞의 개울에는 도롱뇽과 가재가 많.

아졌고 반딧불이가 날며 버들치나 깔딱메

기같은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.

이들이 귀한 이곳의 아이들 놀이 명소가

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학습을 하러 옵니다 이것은. .

개울을 끼고 있는 밭에서 농약과 비료 그리고 제초제를 완전히 없앴기에 가능했습니다 우, .

리는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농사를 다섯 해째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런 소득을 얻어

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군 전체가 무운동을 펴고 있는데 무가 바로 농약 비료. 3 3 , ,

제초제를 안 쓰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비료를 안 쓰고 어찌 하.

려느냐고 말도 많이 들었고 다짜고짜로 자기 제초제를 가져 와서 뿌려주려는 사람도 있었습

니다 그런 것이 년이 되니 이제 조그만 결실이 생기는군요. 4 .

고야를 아십니까 밀고야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에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이런 이름의? ?

과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피고 있는 고야 꽃입니다 고야열매는 대추처럼 생겼는데 대. .

추보다 약간 큰 것이 맛은 떫고 신맛이 나고 단맛은 약합니다 이것을 토종자두 또는 야생.

자두라고 하지요 아마 자두의 순우리말인 오얏의 지방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. .

가 시장에서 보는 자두는 거의 서양자두거나 일본자두입니다 그런데 자두는 색깔이 다 붉.

은 계통인데 노란 놈이 있지요 그것을 밀고야라고 부릅니다 삼년 전 동네 깊은 계곡에 갔. .

다가 작은 폭포 옆에 서있는 이놈을 보고 나는 무릉도원을 연상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

다 고야열매가 노란 밀색을 띠고 있어서 밀고야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. .

마다 고야나무가 있었다는데 서양자두가 들어오고 나서 다 잘라내고 지금은 깊은 산에 가야



겨우 한두 그루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밀고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.

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삼십 그루를 얻고. .

찾아내서 밭에 심고 가지치고 씨를 받고 하는 중입니다.

아마 이미 짐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토종 고야와 동병상련의 심정입니다 토종으로 살아.

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칼날 같은 기로에 서있는 것이지요 제가 살아남듯 고야와 밀고야.

도 많이 퍼뜨려서 전국에 퍼지게 하겠습니다.

기체조의 과학화

얼마 전 일본에 유학을 가있는 제자에게서 행동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

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다시 자신의 심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.

합니다 나는 기체조의 과학과 행동과학이 상당히 근접해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.

다 미국에서 시작된 행동과학이 중국의 인체과학과 함께 지금 크게 유행한다는군요 우리. .

와 접근방식이 다를 뿐 의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세.

동작들이 몸과 마음과 기의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데에는 한가지입

니다 사람을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. .

이 의학이란 분야로 발전되었고 의학은 또 다시 세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체과학이니 심.

신의학이니 하는 말들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는 것이 행동과학.

입니다 기체조 분야는 행동과학에서 퍼져나가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.

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 제목으로 보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나 도를 말하는< >.

책쯤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전자공학박사가 쓴 책입니다 전자공? .

학박사가 한반도의 대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자공학에도 점치고 운명을 따지는 분야?

가 생긴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충웅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? .

의 교수로 전자과학의 입장에서 기의 실체를 밝히고 또한 그런 원리를 응용해서 우주통신장

비를 만들어내려고 연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보면 우주시대. “

를 살려면 전파보다 훨씬 빠른 통신수단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주여행을 하려면.

우주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것은. …

우주의 근본인 기에서 찾아야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.” .

앞의 책이 전자과학의 입장에서 본 기연구서라면 첨단과학으로 밝히는 기의 세계 는 생< >

물학적 관점에서 쓴 책이고 기과학 은 화학적 입장에서 본 기입니다 북한의 의사 김봉한< > .

이 서양 의학적으로 기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던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.

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한 가지 모습만을 지닌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

이 필수적이고 그런 모습을 다 합쳐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.

우리가 기체조를 과학화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

가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체험과 전통.

에 의지해서 해보면 안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이해하기 어려.

운 용어와 개념에 갇혀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개방하고 무한경쟁에.



뛰어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문파의 좁은 틀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와. .

민족의 울타리도 이제는 넘어야할 때입니다 그런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원칙이 바로 과학화.

입니다 이제 우리도 실험을 하고 원칙을 세우고 실패도 인정하고 경쟁도 할 것입니다. .

서구를 휩쓸고 있는 행동과학처럼 과학 논문도 내놓고 관련학계의 비판과 질책도 받을 것입

니다 지금 내놓는 기체조가 이런 새로운 과학적 검증을 다 거치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전의.

것에 비해서는 많은 검증을 거치고 변화를 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.


